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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과 자아중심을 넘어 
긍정심리와 지속 가능한 삶으로 나아가는 뉴로마케팅
Beyond Dopamine and Beyond Self: 
The Neuromarketing Path to Sustainable Life and Positive Psychology 

이은주∙Lee, Eun-Ju, 최한나∙Choi, Hanna, 윤미령∙Yin, Meiling 

모든 소비자는 사랑이 넘치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갈망하며, 소비는 인간이 살고, 사랑하고, 삶을 이끌기 한

(Live, Love, Lead)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한 마 의 핵심이 “ 계”이듯이 우리의 

뇌도 다른 상과의 좋은 “ 계”로부터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  격리와 단  기간을 통해 우리는 

보다 근원 인 행복과 건강한 삶의 목 과 의미를 주는 마 의 새로운 역할에 해 뇌과학  에서 새로이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뉴로마 의 새로운 두 가지 제안으로서 (1)기존의 만족 패러다임(Desire 

Satisfaction Paradigm) 즉 도 민 기반의 보상회로 활성에서 진화한 보다 고차원 인 뇌의 단계로, 차분하고 

평화로운 신경회로(Calm and Peaceful Brain)의 활성에 한 심, 그리고 (2)나의 욕구에만 집 하는 자아

심(Self-Focus)의 패러다임에서 진화하여 보다 고차원 으로 지구, 자연과 주변 사람들(Earth, Nature, 

People)과 계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뇌(Balanced Brain)을 제시하며, 이에 한 실증 데이터를 시로 제시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뇌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좋은 계에서 오는 차분하고 정 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때

의 뇌 를 추출하여 이를 정심리의 한 가지 신경학  신호로 규명하고, 심리  안정감과 연 되어 상 으로 

느린 알 의 증가  일반 으로 갈등 인지 시 발생하는 N400의 감소를 찰하 고, 나아가 이러한 뇌  신

호들이 욕구 지연  인내심의 발 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의 소비와 연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추가

으로 기능성 자기공명 상연구에서는 자아와 련된 신경 회로의 감소가 친환경 소비와 련됨을 발견하고 있다. 

진화 으로 볼 때에도 충류나 설치류에서도 발견되는 만족 추구의 보상 회로의 과열은 독과 같은 뇌병리  

상의 원인이 되는 반면 차분하고 안정된 사고와 정서의 기반이 되는 고차원 인 뇌의 다양한 신경회로는 뇌

피질  뇌 핵심 역의 동시다발  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살고 사랑하고  지배자로서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기반이 된다. 마 도 이제 소비자와 세계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해 개인 욕구 만족 추구

를 넘어, 보다 고차원  단계로 진화하여야 할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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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universally desire a life full of love, peace, and happiness. Consumption allows humans to 

live, love, and lead, offering a multitude of means and methods. As the essence of marketing is 

“relationship”, our brains too are designed to derive happiness from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During periods of social isolation and fragmentation, we’ve begun to reexamine the role of marketing 

from a neuroscientific standpoint - valued not just for satisfying desires but for contributing to deeper 

forms of happiness and health. This study introduces two new neuro-marketing proposals: (1) a shift in 

focus from the dopamine-based reward circuit (Desire Satisfaction Paradigm) to the activation of 

peaceful brain circuits, and (2) the evolution from a self-focused paradigm to a more evolved state that 

recovers balance from relationships with the Earth, nature, and people (Balanced Brain). These 

propositions will be established by providing empirical data examples as the following: The first EEG 

study reveals brainwave signals when experiencing a calm and positive emotional state from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It identifies the increase of relatively slow alpha wave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stability, and the reduction of N400 that generally arises during conflict cognition. This 

study also elucidates that such brain signals can be associated with the consumption of sustainable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through desire delay and patience. An additional fMRI study shows 

that a decrease in self-related neuronal circuits is linked with eco-friendly consumption. From an 

evolutionary standpoint, the over-stimulation of reward circuits, which can be found even in reptiles and 

rodents, can lead to brain pathologies such as addiction. However, more advanced brain circuits that 

form the basis for calm and peaceful mind and emotions serve as a healthy foundation for humans to live, 

love, and lead well. Marketing has reached a crucial point of evolution beyond individual desire 

satisfaction to a higher dimensional level for the better and balanced coexistence of consumers, the 

world, and the Mother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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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 인류사에서 인간  인간으로 사회  계가 형성

되는 공간은 물리 인 공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

회에 들어서 인류의 사회 계망 형성과 련하여 다양한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와 기술의 발 이 

반 인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구에게나 자

명한 사실이다. 사회가 변화할수록 인들의 삶에 

한 태도 한 다양한 형태로 포착되고 있으며, 특히 바

쁜 사회를 살아가는 인들의 사회  소통은 과거의 

것과 다른 형식으로 변형되어 왔다. 온라인을 통한 사람

과의 의사소통이 불가하던 시 , 다수 많은 이들은 

면으로 직  왕래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으나 시

간이 경과할수록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없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고속의 정보통신 환경은 인의 필수 인 

삶의 여건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결과 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 계를 맺는 것이 성행하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면의 계기가 감소하 고, 

덕분에 업무  일상의 편의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가

하 다. 온라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의 의존도 

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기술의 이 이 주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첨단화된 기술의 역효과 한 주목되는 바이다.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구나 손쉽게 입장하여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는 편의성과 반 로, 비 면 의 한계

으로서 일상의 고립과 부정  정서와의 련성에서 미결

된 문제가 두각을 보이게 되었다. 사회  고립  단

로 인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인간 개개인

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직감하게 되고(Lee and Ko 

2018), 이는 인간으로서 상호  계가 불충분할 경우

에 사회  혹은 정서  지지가 결여되는 상황으로 이어

져 개인에게 외로움이라는 강력한 부정  정서가 발 되

는 결과가 나타났다(Russell et al. 1980). 특히 고립

된 상황이 불가피할수록 개인의 외로움  소속감 결여

와 같은 개인의 부정  정서가 상 으로 더 큰 수 으

로 발 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개

인  감정과 사회  계망의 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필연  연 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부와의 단 로 야기된 부정  정서는 개인의 정신  

육체 건강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심으로

(Marmarosh et al. 2020),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회

계망의 요성과 정신학  소견을 참고하여 보완  

방안 모색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소속감 그리고 심리  건강 측면에서의 정

인 향에 한 이론들과 함께 실제로 타인과의 계 단

로 인해 부정  효과가 상당한 수 으로 발생했던 정

황을 포착하여 이에 한 계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설계하 다. 앞선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사

회  응집  소속감이 인간의 근원 인 감정  정  

요소(행복감)과 계가 있음을 근거로 삼아, 행복의 감

정이 달하는 향력이 소비자의 소비유형과 개인의 뇌

활성화 반응에 미치는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가설

1. 소속감과 정심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자립하여 살 수 없으며, 타인

과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다. 이는 인간의 본능 인 특성  하나에 해당하는 공

동체를 이루려는 습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Sarracino 

2010). 공동체의 사  의미는 ‘특정한 사회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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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동체는 개개인이 하

나의 집단으로 결속되어 상호 간의 계를 맺고 정서  

안정감과 친 감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무리에 한 책임

감과 소속감을 가진 채 집단의 목 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된다(Veenhoven 1991). 이로 인해, 소속 내에서 

나타나게 되는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간의 단결된 의식 혹은 집단의 소속이 공통으로 지니는 

의식, 목표가 될 수 있으며(Frey and Stutzer 2000), 

더 나아가 한 계를 이루는 집단 내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련된 일을 함께 도

모하며 상호 계 내에서 동질감을 경험하는 것을 일컫

는다(Welsch 2009). 이외에도 공동체는 개인의 인생

에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 한 수행하기 때문

에(Klinger 1977), 상호작용  타인과의 계는 단순

히 ‘ 계’라는 단어  의미 하나로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사회 인 상호 계 형성과 개인 행복 추구와

의 긴 한 연 성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언 이 되

고 있으며, Diener(1984)의 이론에 따르면 외부  환

경으로부터 받는 요소가 인간 개개인의 행복에 직 인 

향이 미치는 것은 약소하 으나, 행복은 개인 는 집

단과 연 된 사회 인 속성에 따라 개인의 계성에 의

해 생성되는 정서  가치임을 설명하 다. 이는 공동체 

 사회  차원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타자와의 계

성은 유의미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개인이 

인지하는 공동체  생각과 활동들이 개인의 행복감 생성

과 긴 한 연 성을 갖고 있다는 근본 인 이론에 해

서는 Aristotle (BC 384년 ~ BC 322년)의 사상과 

이론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Aristotle는 최고의 가치이

자 궁극 인 목 으로서 ‘행복’을 언 하 다. Aristotle

의 ‘행복론’은 행복을 추구하기 한 방식으로서 공동체

의 공공선 추구  덕의 실천에 한 요성을 덧붙여 

설명하 다.

더불어 타인과 개인의 행복 간의 계성을 밝힌 Levinas 

(2011)는 인간은 타자와의 계를 통해 즐거움이 형성

된다는 윤리  개념을 확보하 으며, 상호 계가 이루어

지는 계 속에서 드러나는 즐거움은 개인이 느끼는 안

정감과 련되어 있음을 언 하 다(Wang and Jiang, 

2022). 즉, 타인과의 올바른 인간 계망은 그 자체로 

행복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Putnam 2000; Pichler 

2006), Nettle(2006)은 자신과 계된 개인 는 지

역 공동체를 향한 친사회  태도는 다수와의 계성  

응집력을 높이고 인류의 생존  존립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임을 

주장하 다. 

반 으로 사회 공동체와 개인 행복 간의 계를 정의

하면, 인간은 타인과의 계성에 기반한 사회 공동체 내

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릴 수 있으며, 특히 생존만

을 한 무리 형성을 주도하는 생물과 달리 무리 형성 

가치와 고차원  신념을 공유하려는 사람들 간의 사회  

상호 교류는 인간 생존을 한 목 을 넘어서 ‘행복’이라

는 감정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의견은 상호 계성  개인의 행복 추구 이론과 행

복은 개인  요인보다 사회  요인에 상 인 향력을 

더 받는다는 Diener(1984)가 언 한 의견과 결부된다. 

Helliwell and Putnam(2000) 한 인간 개인이 지

각하는 행복은 사회  공동체에서 비롯되며, 행복은 사

회 내에서 자신과 타자와의 계를 기 로 하여 사회  

상호 교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개인이 추구

하는 행복은 사회  상황  요소가 그 기반이 됨을 인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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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뇌(Social Brain) 

인간과 사회  계성과 련된 이론에 의거하면, 인간

을 비롯한 포유동물은 출생에서부터 홀로 자립하여 생존

할 수 없으며, 갓 태어난 생명은 생물학 인 욕구 충족 

 생존을 해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없음을 언

하 다(Dunbar 1998). 미성숙한 개체는 모체로부터 

양육을 받으려는 기본 인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모체

와 심리  유  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옥

시토신(oxytocin)이라는 신경펩타이드가 생성된다. 옥

시토신의 활성화는 타인에 한 유 감과 신뢰감을 형성

하고 스트 스를 조 하는 신경 물질로서 주로 아기와 

Author Title Year Findings

Myers Diener Who is happy? 1995 The study that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revealed that happiness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ionships, and culture.

Ricahrd Lane Neuroanatomical 
correlates of Happiness, 
sadness and disgust

1997 Furthermore, the study also discovered that 
these three emotions―happiness, sadness, and 
disgust―resulted in heightened activation of the 
thalamus and medial prefrontal cortex, as well 
as increased activation of the anterior and 
posterior temporal structures.

Richard M. Ryan & 
Edward L. Deci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2001 This study adopts two perspectives on the 
nature of well-being, specifically focusing on 
happiness and defining well-being in relation to 
the hedonistic and eudaimonic approaches.

Kesebir & Diener Benefits of accounts of 
well-being
—For societies and for 
psychological science

2008 Within this study, happiness is referred to as 
subjective well-being, extending beyond the 
confines of positive psychology. It is elucidated 
that public policy makers often invoke this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o mitigate 
daily harm and safeguard individuals' overall 
subjective well-being.

Richard Davidson Neuroscience 
happiness

2015 This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motional and pro-social neuroscience 
research, focusing on four key factors: positive 
emotional persistence and the ability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s, pro-social 
behavior and generosity, emotional wandering, 
and the interplay between mindfulness and 
emotional attention.

Andrew Steptoe Happiness and health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happiness and health, elucidating that the 
erosion of happiness can potenti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iseases and have 
significant health consequences.

Justine Megan Gatt. The neuroscience of 
well-being: part 1

2020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and explanation of the diverse methodologies 
that have been conceptualized and employed 
thus far in measuring different dimensions of 
happiness, encompassing hedonic happiness, 
eudaimonic happiness, and complex happiness.

<표 1> 정 심리 Positive psychology-Happiness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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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 그리고 사회 계성에서 유 감이 생성될 때 주로 

발견된다(Olff et al. 2013). 이러한 객체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 과정에서 뇌의 보상체

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사회  보상’이라 명명하 으며

(Lieberman and Eisenberger 2009), 이를 통해 모

체로부터 물리  보호와 안정 인 애착  유 감 형성

이 바탕이 되어 사회와 온 히 연결되는 것이 으

로 필요하다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Harlow 1958; 

Hanson et al. 2010). 이후에 타인과의 계성 부재

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한 인간은 홀로 생존할 수 없으

며 한 독립 인 개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이론은 사

회  계성 이론과 연결되기 시작하 다(Baumeister 

and Leary 1995). 

인간과 사회  계성과 련하여 그 밖의 이론에 의

하면, 인간은 사회와의 긴 한 계성을 열망하도록 설

계되어 있고 다른 군가와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가 상

당하며, 상호 교류로 맺어진 계 속에서 타인과의 사랑 

내지 좋아하는 감정과 같은 정 인 감정을 교류할 때 

행복감을 충족할 수 있음을 밝혔다(Baumeister and 

Leary 1995). 반 로 불완 하고 빈약한 사회  연결

망 속에서 사는 것은 신체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 지면서 심리  고통  신체  고통은 서로 

련성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련된 이

론에 따르면, 무리에서의 소외나 주변으로부터의 부정

 평 , 사랑의 상실 등과 같은 사회  고통은 여타의 

신체  고통처럼 모두 뇌의 배측 상피질(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역과 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 고통은 같은 신경 체계에 바탕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체  고통을 억제하기 해 사용

되는 아스피린 진통제를 사회  고통이 심한 경우에 복

용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뇌신경과

학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결론 으로 신체 건강과 심

리  안정감 그리고 사회  고통이 별개로 존립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DeWall et al. 2010; House 

et al. 1988).

이 밖에도 인간은 사회  계망을 구축할 때 계에

서 비롯되는 손실과 이익의 차원을 따져보고 본능 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익보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상

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극도의 ‘손실 회피 성향

(Loss Aversion)’을 갖고 있다(Tversky and Daniel 

Kahneman 1991). 이러한 손실 회피 성향은 인간의 뇌

가 사회 으로 소외  고립에 의해 경험하게 될 신체 , 

사회  고통과 이로 인한 개인 인 손실을 모면하기 해 

타인과의 사회  계성을 좇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Eisenberger and Lieberman 2004; Lieberman 

and Eisenberger 2009). 이는 오늘날의 인지심리학

자 Matthew Liberman에 의해 밝 진 인간의 사회  

고통과 사회  연결의 의미, 인간의 사회  계 욕구에 

한 이론과 더불어 진정한 ‘사회  연결’의 가치에 해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3. 정심리와 지연된 보상 선택

일반 으로 개인에게 선택 과제가 주어질 때 즉각 으

로 주어지는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상

으로 보상의 크기는 크지만 지연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언 된 지연 보상  지연 할인(delay 

discounting)선택은 보상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보

상의 가치가 감가상각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Matta et al.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개개인의 성

향  선호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보상 련 

선택 과제는 주로 행동경제학과 신경경제학 연구에서 충

동성  인내심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보상의 크기가 작지만 즉각 인 것과 보상의 크기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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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 으로 지연된 것으로 구분되어 상당수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보상 가운데에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

을 때, 인간은 두 보상의 규모 차이가 비교  작거나 더 

큰 보상을 한 지연의 시간이 길수록 즉각 이지만 상

으로 작은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Matta et al. 2012). 이는 지연 보상에 한 

효용이 지연 기간에 따라 감소함을 의미한다. 

보상 선택과 련된 행동 결과에서 즉각 혹은 지연

인 보상 선택은 개인의 충동성과도 깊은 련이 있는데, 

즉각 인 선택을 선호할수록 자기 충동성 조 이 어려운 

것을 뜻하며, 이는 학업 성 의 악화  미숙한 자기 규

제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역에서 부정 인 결과 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Kirby et al. 2005; Mischel 

et al. 1989). 더 높은 할인율을 선호할수록 알코올 

독, 병 인 도박, 마약과 같은 독 이고 충동 인 행

동과 연  있으며(Bickel and Marsch 2001; Kirby 

et al. 1999), 즉각 인 만족에 을 맞추는 신 장

기 인 목표를 염두에 둔 기  심리는 미래지향 인 성

격을 띠고 정 인 결과를 수반하는 요한 심리  과

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인 상 범 를 벗어나 개인의 의사 선

택 과정 내에서 새로운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그 변수  하나에 해당한다. 은 그 수 과 정도

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에 곧 향을 미치며, 

의 순수 사  의미는 상에게 해를 가하거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뜻한다. Huddy 

et al.(2005)은 인간의 생명  신체   연구에서 

인간이 물리  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개인의 험 회피성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야기시키며, 

인간 개인이 인지하는 은 보복에 한 욕구 심리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인 상 에 한 감을 부추

김을 밝혔다. 즉, 신체  혹은 정신 인 을 받고 있

는 상황에서  자체는 소비자로 하여  보복에 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일시 인 충동 

소비가 자행될 수 있음을 상학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미령, 최한나, 이은주 2021). 이 듯 은 외부에서 

험성의 증가로 인해 자신의 안 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

라 상할 경우, 정된 험을 단하여 처하기 한 

목 으로서 후속 행동에 향을 끼치게 된다(Fox 2002).

본 연구는 지연  즉각 보상을 바탕으로 하여 부정

인 심리를 유발하는 으로 인한 충동성이 발 되는 

상과 반 로, 사회  소속감이 충족하여 정 인 심리가 

표출될 경우 피험자의 의사결정 결과가 충동 인 행동 

양상과 상이하게 다를 것이라 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가정하 다.

가설 1: 정 인 심리(행복감)은 부정 인 심리(질병 

)에 비해 지연 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4. 두엽과 EEG 알 , 정 심리의 

계성

인간은 그들의 사회  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할 때, 

통상 으로 외로움의 정서로 인해 고통스러운 감정에 잠

식당하게 된다(Perlman and Peplau 1981). 선행연

구에 의하면, 은 사회 , 물리  고립과 더불어 과

거에 실존하지 않던 문제로서 불분명하게 인식될 경우, 

개인의 인지 단에 향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  감정을 와해시킨다(Gupta et al. 2019). Gupta 

(2020)은 인류 역사상 새롭게 발병한 COVID-19 질병

이  세계 으로 회복 불능에 가까운 경제  고 를 유

발하 으며, 표 으로 생계유지 어려움  일자리 상

실 상을 래하 기에  세계인들의 불안감이 한층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하 다. 결과 으로 한 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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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불안감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은 질병 감염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  통

증 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으로 

상당수 보고되었다(Papachristopoulou and Vlastos 

2020). 인류 생존에 이 가해지는 질병의 출 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는 부정 인 감정에 불가피하게 지배되

었으며, 정신  신체 건강 리 차원에서 무탈한 일상

을 향한 보편 인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하 다.

개인의 정  불안 정서와 련된 뇌신경과학 연구

에 따르면, 두피질 활성화와 정서반응 간의 계를 밝

힌 부분에 있어서 우측 두피질에 비해 좌측 두피질

의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자극에 해 더 정

인 정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Davidson 2003; 

Coan and Allen 2004; Tomarken et al. 1992). 

비교  안정 인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좌측 두피질

의 활성화가 높은 사람들은 즐거운 이미지나 상에 

정 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낀 반면에, 우측 두피질의 

활성화가 높은 사람들은 불쾌한 이미지나 상 자극물에 

해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Wheeler et al. 1993). 

이와 련하여 부정과 정 정서를 상으로 하여 진

행되었던 이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두엽 좌․

우뇌 비 칭성(asymmetry)은 개인의 정서, 동기 등과

의 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Coan and Allen 

2003; Davidson 1998; Harmon 2003), 해당 선행

연구들은 두엽 좌․우뇌 비 칭성은 정  부정의 

감정(Watson and Tellegen 1985), 근  회피 동

기(Schneirla 1959), 그리고 행동성의 증가  억제

(Gray 1970; Gray 1982)와 련성이 높다고 보고하

다. Sutton과 Davidson(1997)은 좌측 두피질의 

활성화는 행동 근 체계(Gray 1987)와 련성이 있

으며, 우측 두피질의 활성화는 불안과 행동억제체계

(Gray 1982)와 높은 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개인의 

행복감  즐거움, 안정감 등 정 인 정서에 근 하고

자 하는 동기는 행동 근 체계에서 비롯되지만(Gray 

1987), 행동 억제 체계는 개인이 보편 으로 느끼는 

오, 슬픔 등 부정 인 자극에서 차 멀어지려는 동기인 

회피 동기에서 기인함을 설명하 다(Gray 1982). 요약

하면 개인의 행복감을 유발하는 정 인 자극에 해서

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근 동기가, 오스럽고 불안감

을 자극하는 부정 인 자극에 해서는 피하고자 하는 철

회 동기가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엽과 정심리  험 회피 이론과 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

 유 감이 강하게 결속되어 반 으로 정 인 정

서가 기  심리로 작용하게 될 때, 알  뇌 (alpha 

waves)가 시각  데이터 상으로 표출될 것으로 상

하 다(Ismail et al. 2016). 이러한 알  뇌 는 

행복감, 안정감 등과 같은 정서일 때 낮은 알  밴드

(8~10Hz)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  연구

에서 보고하 으며, 두엽 이외 역인 두정엽과 후두

엽에서도 부정 인 감정 상태보다 정 인 감정 상태에

서 알 가 더 강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다(Du et al. 2014). 사회 인 고립  무리에서의 

배제로 인해 사회  고통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불안감과 

부정  정서는 확산되어(Lieberman and Eisenberger 

2009) 부정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이 뇌신경 

반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뇌  실험 목

에 따라 뇌의 여러 역에서 뇌 반응 활성화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선행된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어, 본 연구

는 사회  유 감과 정  정서 그리고 두엽과 알

 뇌  계성을 상하여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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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정 인 심리는(행복감)은 부정 인 심리(질

병 ) 비해 두엽에서 알  뇌 를 증가

시킨다.

5. N400: 부정심리 지표의 감소

N400은 자극 시작 후 200~600ms 동안 사건 련

(event-related potential) 형에서 발생하는 음의 

편향이다(Kutas and Federmeier 2011). 형 으로 

두피의 두정엽(frontoparietal)부 에서 찰되며(Ponz 

et al. 2014), N400의 진폭은 자극이 상되거나 일치

하는 경우에 비해 자극이 의미론 으로 상치 못하거나 

선행 컨텍스트와 일치하지 않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오류감지, 사회  갈등  에 의해 쉽게 

발될 수 있다(Aarts and Pourtois 2012; Huang et 

al. 2014). 이 외에도 N400과 련하여 다양한 선행연

구가 존재하는데, Zhu et al.(2018)은 포 동사보다 

배타동사에서 N400이 더 크게 유도되는 것을 발견하

고 이는 자가 인 계 자기 정성을 반하기 때문

임을 밝혔다. 한 Van Berk et al.(2009)은 개인의 

가치 체계와 충돌하는 도덕 으로 불쾌한 진술이 N400

을 발 시키는 것을 발견하 다. 결과 으로 부정  불

쾌한 감정이 유발될 때 N400이 보고되며, 이는 부정  

감정과 연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편 으로 사회  고립은 개인의 슬픔, 분노를 증가

시키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부정 인 감정을 야기시킨다. 

사회  고립의 이러한 근본 인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

 소속은 개인의 부정 인 감정을 감소시킨다. 특히 감

정 조 의 핵심 능력 에는 부정 인 감정 반응을 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Cole et al. 2004; Gross and 

John 2003), N400의 크기나 정도는 부정  성격의 

이미지에 비해 정 인 이미지를 볼 때 작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정 인 이미지가 주어지면 불쾌하고 부정 인 사진에 

비해 N400의 피크가 감소하는 것을 입증하 다(Yin 

and Lee 2023). 이것으로 보아 N400은 부정  자극

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정 인 자극에서 감소 될 수 있

음을 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소속감으로 인한 정심리가 N400 피크를 감소시킬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가설 3: 정 인 심리는(행복감)은 부정 인 심리(질

병 )에 비해 두엽의 N400 피크를 감

소시킨다.

Ⅲ.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행동 실험에서는 한 조건당 50

명 이상의 피험자를 상으로 하 고, 최종 으로 온라

인상에서 112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여 Prolific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 다. 지연된 보상(delayed reward) 이

론을 언 한 Mischel et al.(1972)은 주어지는 보상이 

실체가 있는 상이 아닐 경우, 지연 보상을 더 선호함을 

언 하 으며, O’Curry and Strahilevitz(2001)은 

실제로 개인이 보상받을 확률이 낮을 것으로 단할 때, 

즉각 인 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 으로 더 높음을 

언 하 다. 보상 련 측정 부분에서 이러한 이론  오

차를 이기 해 본 실험에서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기

본 으로 $0.5를 지 하 다. 한 DV 측정인 5개의 

선택과제(Task1~Task5)에서 피험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5개의 과제  무작 로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상

응한 액에 5%를 선택한 날짜에 추가 지 함으로써 피

험자들이 실제 상황처럼 실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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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 으며, 이 

 여성은 45명(40%)이었고, 정과 부정(Positive vs 

Negative)과 련된 시나리오를 제시하 으며 집단 간 

디자인(between-subject)으로 구성되어 실험이 진행되

었다.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두 조건의 시나리오

에 무작 로 배정되어 실험에 참여하 으며, 이와 련

된 질문에 응답하 다.

본 뇌  실험은 서울 소재 학교 학부생  학원생

들을 상으로 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도  피험

자  2명의 실험 참가자의 반복 인 머리 움직임으로 인

해 노이즈(noise)가 심한 2개의 데이터를 배제하 고, 

최종 으로 14명의 데이터를 상으로 실험 분석을 진

행하 다. 실험 진행에 앞서서, 뇌  실험에 참여한 모

든 피험자들은 공식 으로 ‘뇌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

성하 으며, 실험 참가에 동의한 피험자들 상으로 실험

이 진행되었다. 실험 과정은 실험실 내에 비치된 실험용 

부스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들 모두 실험용 PC 

모니터 앞에 앉아 해당 실험 과제를 수행하 다. 본 뇌  

실험의 수행 내용  차는 생명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021- 01-022-001).

본 뇌  실험은 10/20 국제 극 배치 법에 따라 총 64

개 채 에 극을 부착한 후 실험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

험자들의 두피에 뇌  극용 풀(EEG gel supervise 

FMS)을 64개 채 에 모두 도포하 다. 자극물 제작은 

E-prime 3.0 Software를 사용하 으며, 신호 수집 

빈도는 500Hz로 측정하 다. 모든 극의 임피던스

(impedance)는 10kΩ 미만으로 유지하 으며, 실험 도

 발생하게 될 잡 (noise)를 최소화하기 하여 피험

자에게 최 한 몸의 움직임   깜빡임을 자제해  

것을 요구하 다. 한 피험자가 시나리오  자극물 이

미지를 볼 때 최 한 집 할 수 있도록 요청하 다. 뇌

 실험은 피실험자내 디자인(within-subject design)

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험자에게 실험에 한 설명을 5

간 응시하게 한 뒤, 각 조건과 련된 자극물 이미지 30

장을 3  동안 응시하도록 권고하 다. 두 조건은 무작

로 배정이 되었으며, 각 조건의 마지막에는 해당 질문 

과제에 한 답을 선택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선택 

과제 부분에서는 1번(즉각) 혹은 2번(지연)을 선택하도

록 설정하 다. 기 선(baseline) 측정 구간은 1 로 제

한하 으며, 사건 련 진동(event-related oscillations)

은 자극물이 등장하는 구간을 으로 분석하 다. 해

당 뇌  실험을 모두 마친 후, 피험자들에게 소정의 

액을 지 하 고 극용 풀이 붙은 두피를 말끔하게 씻

을 수 있도록 도움을  뒤에 귀가하도록 조치하 다.

Ⅳ. 행동실험 결과

실험의 조작검증을 해, 피험자들은 행당 조건의 자극

물 이미지를 보게 한 후, 이미지를 보는 동안 정/부정 

(1= 부정; 7= 정) 감정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수치

화할 수 있도록 의미차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을 이용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 문항은 15

개에 해당하며, 자극물을 본 이후의 감정을 체크하도록 

설정하 다. 정심리와 그의 반 되는 부정심리를 구분

하기 해 positive/negative, pleasant/unpleasant, 

undepressed/depressed, relaxed/panic 등의 감정 

형용사를 포함하 다. 문항 검사 후 T-test 분석 결과, 

두 조건의 조작 검증 차이는 모두 유의하게 나왔으며, 

표 으로 정  부정의 심리를 측정한 positive/ 

negative 문항에서(M 정 = 6.07, M부정 = 1.46, t = 

26.709, P<0.001)값으로 유의하게 나왔음을 확인하

다. 결과 으로, 심리  안정감  정심리를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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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극물에서 부정보다 정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각 조건( 정 vs. 부정)에 한 보상 선택(지연/즉

각)을 5회 측정하 다.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

이 포함된 지연된 보상이나 즉각 으로 바로 얻을 수 있

는 즉각 보상 둘 에 어느 것을 고를 것인지 묻는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Task1~Task5

로 총 5개의 질문에 해당한다. 지연 보상의 수는 지연 

보상을 선택하는 비율로 제시하 다. T-test 분석 결과, 

두 조건에 따른 보상 행동의 차이는 정심리에서 지연 

보상 행동을,  조건에서는 즉각 보상 행동을 더 추

구하 으므로 가설1이 지지가 되었다((M 정 = 0.70, 

M부정 = 0.46, t = 3.79, P<0.001).

<그림 1> 행동실험 결과 그래

Ⅴ. 사건 련 스펙트럼(ERSP) 분석: 

알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 워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7.5~10Hz 범 의 ERSP(event-related spectral 

perturbations)분석이 수행되었다. 시간-주 수 변환

은 wavelet 변환을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정과 부정 

조건 사이의 시간과 주 수에 따른 스펙트럼 워의 차

이를 테스트하기 해 EEGLAB 선형회귀 분석을 사용

하 다. F채 에 하여 두 조건 간의 주 효과 차이는 유

의했으며 오른쪽 두엽에 치한 F2, F4, FC2, FC4

에서 확인되었다<그림 A>. 정과 부정의 알 는 7.5~ 

10Hz에서 형 인 차이를 보 으며, 알 는 정 조

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Wilk's λ = 0.646, F(1, 

13) = 7.12, M 정 = 44.54μV, M부정 = -43.36μV, 

P = 0 .019, η2 = 0.354). 각 채 을 분석한 결과, 

F2 채 에서 정 조건의 평균 스펙트럼 워는 부정 조

건의 평균 스펙트럼 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Wilk's λ =0.75, F(1, 13) = 4.45, M 정 

= 43.30 μV, M부정 = 42.21μV, P<0.05, η2 = 

0.26), F4 채 에서도 정 조건의 평균 스펙트럼 워

는 부정 조건의 평균 스펙트럼 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Wilk's λ =0.72, F(1, 13) = 5.15, 

M 정 = 45.25 μV, M부정 = 43.81μV, P<0.05, 

η2 = 0.28). FC2 채 에서 정 조건의 평균 스펙트

럼 워도 부정 조건의 평균 스펙트럼 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 고(Wilk's λ = 0.46, 

F(1, 13) = 15.24, M 정 = 44.58 μV, M부정 = 

43.34μV, P < 0.01, η2 = 0.54), FC4 채 에서 

한 정 조건의 평균 스펙트럼 워는 부정 조건의 평

균 스펙트럼 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λ =0.61, F(1, 13) = 8.31, M 정 = 44.13 

μV, M부정 = 42.87μV, P<0.05, η2 = 0.39). 따

라서 오른쪽 두엽에서 비교  더 강한 알 의 워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아, 가설2 한 지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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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RP 분석과 N400 결과 

EEG ERP 분석 결과, 사회 인 소속감  정 인 감

정을 유발하는 자극물 사진을 볼 때 참여자들은 우측 

두엽 부 에 해당하는 F2 채 과 좌측 두엽에 해당하

는 F1, FC1, FC3, FC5, FT7의 200~800ms 해당 

시간 창에서 N400 뇌 가 측되었다. 뇌 의 통계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 행복감, 안정감 등 정 인 정

서에 해당하는 정심리로 인해 좌측 두엽에서 N400 

요소의 활성화가 부정심리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검증하

다. 좌측 두엽에 해당하는 FC1은 (Wilk's λ = 

0.58, F(1, 13) = 9.46, M 정 = 1.06μV, M부정 = 

-.39μV, P = 0.009, η2 = 0.42)이며, FC3는 

(Wilk's λ = 0.36, F(1, 13) = 23.03, M 정 = 

1.52μV, M부정 = -.50μV, P<0.001, η2 = 0.64)

이며, FC5는 (Wilk's λ = 0,33 F(1, 13) = 25.88, 

M 정 = 1.58 μV, M부정 = -0.48μV, P<0.001, η2 

= 0.67)으로 부정 조건에 비해 정 조건에서 N400 

뇌 가 감소하 다. 마찬가지로, F1은 (Wilk's λ = 

0.59, F(1, 13) = 9.20, M 정 = 1.36μV, M부정 = 

-.38μV, P<0.01, η2=0.41), FT7은 (Wilk's λ = 

0.79, F(1, 13) = 3.40, M 정 = 1.11μV, M부정 = 

-.20 μV, P = 0.088, η2
 = 0.21)로 부정 조건에 

비해 정 조건에서 N400 뇌 가 감소하 으며 그 결

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좌측 두엽 5개 채 의 평균은

(Wilk's λ = 0.43, F(1, 13) = 17.60, M 정 = 

1.33μV, M부정 = -.39μV, P = 0.001, η2
 = 0.58)

으로 N400 뇌 가 정 조건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확

인하 다. 좌측 두엽과 칭되는 우측 두엽의 F2 채

에서 N400 반응 정도를 찰하 으며(Wilk's λ = 

0.73, F(1, 13) = 4.83, M 정 = 0.98μV, M부정 = 

-.30μV, P = 0.047, η2 = 0.27), 부정 조건에 비

해 정 조건에서 N400 뇌 가 감소하 고 통계 수치

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의 ERP 분석 그래

로부터 우리는 정 조건에서 사회  갈등  에 

여하는 N400 요소가 부정 조건에 비해 상 으로 감

<그림 2> ERSP 그래

Note: 5개 채 (F2, F4, FC2, FC4, FC6)의 시간  주 수에 따른 체 평균 ERSP 결과를 나타내며, 주로 알 (7.5-10Hz) 주 수 역
을 포함하는 알 가 특징이다. 그래   수치 8은 알  발생의 기  Hz로 표기되었다. ERSP-P는 사회  소속감으로 인한 행복감 

 정심리 조건이며, ERSP-N은 부정 감정  생명  조건에 해당한다. 그래 를 보면 사회  소속감 조건에서 알  주 수 역
에 붉은색으로 알 가 강하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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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다는 것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Ⅶ. 자아 심에서 환경과의 공존의 뇌로 

진화: fMRI 연구

Yin and Lee(2023b)의 최근 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 

기를 해결하고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기 한 수

단으로 친환경 인 소비를 fMRI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그 비  실증 결과를 지면상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친환경  소비를 증

가시킬 수 있는 심리   뇌  요인을 규명하면서 특히 

개인의 자아가 일시 으로 약화되며 자신 이외의 존재의 

요성이 증가하는 경이 경험(awe experience)을 제안

한다. 기후 기 메시지가 친환경  소비로 이어지는 경

이 기제를 탐구하기 해 행동학  설문  기능성자기

공명 상 실험을 사용하는데. 우선 설문 연구에서는 참

가자들이 기후 기 메시지에 노출될 때 경이를 느끼고 

친환경  소비 선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다. 기후 

기를 묘사하는 메시지에 노출된 경우 ( 조 자극과 

비하여), 개인의 뇌가 자아 인식 처리 역에서 더 낮은 

활성화 수 과 외부 주의 처리 역에서 더 높은 활성화 

수 을 보 다. 자아와 련된 Self-Referential Neural 

Process와 련된 뇌 역은 아래 <그림 4>에서 제시

되어 있다. 자아 회로는 Medial Profrontal Cortex, 

Posterior Cingulate Cortex, Precuneus 등의 역

들과 연 되어 있으며, 외부 환경 요소들을 인식하는 뇌 

회로는 보다 하단부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다양한 역과 

련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주의 집 이라는 기제를 통

해 어느 한 가지에 깊이 집 할 경우, 다른 상은 간과

되거나 무시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아에 깊이 몰입

된 사람은 환경  외부 요소들에 한 충분한 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4> 자아 혹은 환경 인식의 뇌 회로

Notes: Paths in blue indicate the self-awareness path: 
including the MPFC: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the precuneus; and PCC: the posterior cingulate 
cortex. Paths in red indicate the stimulus-driven 
external attention network: including the VFC: 
ventral frontal cortex; TPJ: temporoparietal 
junction; LOC: lateral occipital cortex.

<그림 3> N400 ERP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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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제시되었듯 자아 뇌 회로의 일부인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dmPFC) 역에서 

기후 기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활성이 감소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자아 회로의 활성화가 

감소할수록 친환경 소비 선택의 경향은 증가하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이 경험이 친환

경  소비를 진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Ⅷ. 논의  결론

인터페이스 속 편의성에 가려져 인간의 무리 짓는 본능

과 그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심리가 제된 이후로 

인류의 보편 인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히 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공동체  사회  단 을 

심리 건강 리 차원에서 정신 건강의 해 요인으로 지

되면서(Yin and Lee 2023), 부정 인 감정은 충동

이고 극단 인 행동력으로 연쇄 되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되었다.

온 한 일상을 유지하기 한 심리 건강의 당 성은 

막 한 책임론과 함께 의 수면 로 올랐으며, 본 연

구 한 직 인 면을 통해 개인이 사회  소속감을 

실감하는 것의 요성이 커지는 상을 포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사회  소속감과 정심리  행

복감의 계성을 악하 다. 개인이 무리  집단 속에

서 타인과 함께 있음을 인지할 때, 알  뇌 (alpha 

brain wave)가 발생함을 확인하 으며, 행복감과 같은 

정심리 조건에서 즉각 인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을 선

택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을 발견하 다. 특히, 

생존의 과 련된 부정  이미지와 소속감에 한 

안정감  행복감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극 인 비 효

과를 내어 뇌  반응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소속감의 행복과 비되는 조건으로

서   불안감과 련된 시는 생존을 한 사회와

의 단  속에서 타인과의 소속감 하가 인간의 불안감 

 부정  감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조건으

로서 설정되었다. 그러나 본디 인간의 부정  감정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그 동기 한 다양한 상황에서 

비롯됨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서 부정의 

감정을 생명-  조건 이외에 다양한 부정  감정 요인

을 추가하여 보다 세분화된 감정 비교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 연구  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포함한 마 의 후속 연구를 

해 첨언을 덧붙이자면, 마 의 궁극 인 성과를 나

<그림 5> 기후 기 인지  자아 뇌 회로  dmPFC의 감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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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지표가 개인 인 도 민 분출에 기반하는 욕구

의 만족, 그리고 그로부터 생된 만족 패러다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우리

의 뇌에서의 균형은 건강과 심리  안정 평안에 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단순히 충동 인 감정과 즉각 인 즐

거움에 집 된 도 민에 매몰되거나 자아에만 몰입할 

경우, 우리의 뇌는 균형을 잃게 되며, 더불어 요한 선

택을 신 하게 잘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아 심의 패러

다임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차원 인 신경회로의 

활성화를 반 하는 건강한 마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마  분야  후속 연구의 향후 지속 가능

성을 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기존의 뉴로

마  연구에서 소비자 만족의 신경 지표로 도 민이 

분비되는 쾌락 부 의 활성화, 사건 련  뇌 의 특

정  기 신호  주 수 등으로만 지목되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낮은 수 의 동물에서도 발견되는 차분

하고 정 인 심리의 욕구 충족 보상회로에 집  하기 

보다는, 고차원 인 생명체의 뇌피질  뇌 핵심 역

의 동시다발  활성화로 인해 나타나는 안정된 사고와 

정서 등 사회  뇌의 신경회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마 과 소비자 그리고  세계가 온 한 지

구를 유지하기 해 개인의 욕구 충족을 넘어서 보다 고

차원 인 단계로 환되어야 함을 당부하고자 한다.

<최 투고일: 2023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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